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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24년 행복청 정책 돋보기】

행복도시, ‘탄소중립 수소도시’로 가는 
역사적 발걸음   

- 에너지‧수송 부문 청정수소로의 전환 등 수소도시 구축 본격화 

  

  행복청(청장 김형렬)은 올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수소로 에너지체계를 전

환하고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모

형을 마련하고 도시여건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. 

  현재 행복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연가스(엘엔지(LNG)) 열병

합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. 2000년대 초, 도시 구상단계에서 탄소배

출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탄소 친환경 열병합발전을 

계획*한 것이지만, 이상기온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

다른 지금,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. 

* (열병합발전)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물질 36% 감축, 이산화탄소 44% 감축

  행복청은 그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

하고 확대*해왔다.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설치 제약사항이 많고 시간별·계절

별 에너지수요 편차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. 이에 탄소배출

은 없고 수송과 저장이 모두 가능한 수소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수단

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.  

* ’11년~’23년, 17.6 메가와트(MW) 발전용태양광도입(발전량기준약 5,800가구전력사용량)

  올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조성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수송 부문에 특히 중

점을 두고 추진된다. 누리동 엘엔지(LNG) 열병합발전소에는 금년 상반기 

중 발전연료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는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다. 약 30%

의 수소를 혼합하여 발전하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의 10%를 감축할 수 

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 

  한편,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버스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

인프라 확충에 나선다. 현재 행복도시에는 일반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2개

소*가 설치되어 있으며,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도 대

평동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. 행복청은 또, 수소차 이용현황과 보급추세 등

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수소 교통 추진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. 

* 어진동 보건복지부 옥외주차장(’20.8 준공), 대평동 수질복원센터 인근(’21.9 준공)

  김승현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“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

도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과 수소차 상용화 등 수소생태계 구축이 반드

시 필요”하다면서 “행복도시는 다가올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발 빠르게 

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”이라고 다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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